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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나 부모,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

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

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

게 된다.

법무부는 9일 유류분(遺留分) 권리자에서 

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

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. 유류분은 고

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

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.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

(자녀·손자녀)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

분의 1을,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과 형제자

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

인정받는다.

우선 배우자나 자녀,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

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없다. 다만 

형제자매만 2명이 있는 A씨가 별다른 유언 없

이 사망할 경우 형제 2명은 같은 비율로 재산

을 상속받는다. 그런데 A씨가 특정인에게 재

산을 몰아주는 등의 유언을 하게 되면 현행 민

법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

있다. 즉, 고인의 법정상속분 중 3분의 1에 대

해서는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, 

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. 

하지만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개정안이 

적용되면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 권리를 주

장할 수 없게 된다. 법무부 관계자는 ‘피상속

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, 가족제도

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

켜 나갈 수 있을 것’이라고 말했다. 

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

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포

함한 다른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

장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. 당시 배우자와 

자식 외에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

된 것은 대가족제를 반영해 모든 재산이 가족 

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‘가산(家産)’ 관념

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.

법무매거진

형제-자매 ‘최소 상속분 보장’ 

폐지한다 법무뉴스

-법무부, 민법개정안 입법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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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여 년이 지나면서 형제자매가 독립적으

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, 1인 가

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변화하면

서 유류분 개선의 필요성 역시 커졌다. 법무부

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

고 있는 일본, 독일, 프랑스, 스위스, 오스트리

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

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와 함께 법무부는 독신자의 친양자(親養

子)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·가사소송법 개정

안도 입법 예고했다.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

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

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친양자를 입

양할 수 없게 돼 있다.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

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(姓)과 

본(本)을 따르게 되고, 상속도 양부모로부터

만 받을 수 있다.

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

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는 

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.

(출처/동아일보)

〈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〉


